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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 P필름 시장의 망나니“대림”
대림산업이 O P P필름 시장의「해커」로 등장한 지 3년만에 우리나라 O P P필름 시장을 근본부터 망쳐

버린「망나니」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는 구 호남에틸렌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실질적인 출발기업

으로 - S K (구 유공)가 에틸렌 1 5만5 0 0 0톤 크래커를 처음 건설했으나 생산규모가 작아 본격적인 석유

화학산업의 출발시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플래스틱을 논하면서「대림」을 포함시

키기에는 어딘가 어색하고 무리한 구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에틸렌 생산능력 7 0만톤의 석유화학

원조답지 않게 플래스틱산업을 망친 장본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만은 진실인 것 같다.

대림산업은 화학경제연구원( C R I )의 극구 만류 및 O P P필름 생산기업들의 적극적인 저항에도 불구하

고 PP 테스트용 설비라는 구실을 붙여 연광화학의 O P P필름 생산라인을 낙찰받아 전주공장을 건설

했고, 그 당시에는 O P P필름 시장의「망나니」그리고 대림산업의「골치덩어리」로 전락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림산업은 당시 PP 테스트용이라는「변명」과 함께 O P P필름의 원료인 PP 원가가 호남석유화학이

나 대한유화에 비해 톤당 5만원이상 낮아 경쟁력이 강하고, PP를 구매해 사용하는 서통, 삼영화학,

율촌화학, 화승인더스트리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설파했다.

그러나 C R I는 동의하지 않았고, 결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득한 바 있다. 대림산업이 O P P필름

사업을 시작한 사내적인 배경이 실패를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업

구도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OPP필름 시장도 신규진출을 용인할 정도로 한가롭지 않았다.

첫째, 대림산업이 O P P필름 사업에 뛰어든 진짜 동기는 P P를 테스트하고 가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P P를 비롯한 합성수지 영업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사제품을 구매해주지 않

는 O P P필름 제조기업에 대한 보복성 차원이었다는 점이다. 

필자는 당시 대림산업과 O P P필름 제조기업들의 중간에 서서 대림이 O P P필름 사업에 진출하지 않

는 대신, OPP필름 메이커들이 대림의 P P를 일정부분 구매해주는 조건으로 타협할 것으로 조정한

바 있다.

둘째, 대림산업이 주장한대로 PP 원가가 타사에 비해 톤당 5만원이상 낮다면 왜 PP 영업이 부진했

느냐 하는 점이다. 당시에도 그렇고, 최근까지도 그러하지만 P P를 비롯한 대림의 합성수지 가격이

경쟁사 제품에 비해 톤당 3만- 4만원 낮게 거래되는 것은 사실이다.

크래커 감가상각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합성수지 생산코스트가 낮은 것은 당연하나, 호남과 대한은

합성수지공장 감가상각이 거의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Phillips 기술을 자랑하나 그 또한 크게 어필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결국은 삼성이나 현대와 같이 크래커부터 신규 진입한 신생기업에 비해서는 제조코스트가 낮을지

모르나, 기존의 경쟁기업에 비해서는 유리할 것이 전혀 없고, 영업력이 크게 뒤진 상태에서 보복적

차원의 결정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OPP필름을 무기로 P P를 팔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착각중의 착각일 것이다. 합성수지 영업력도 뒤떨어지는 판에 대리점만 믿고 O P P필름 영업

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은 불문가지가 아니던가? 

「파이프 꼭지」운전기술은 합성수지 영업에는 통하지 않음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으로 자

리잡을 수 있음을 왜 그리 몰랐던지…

셋째, OPP필름 시장 자체도 앞날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 당시에도 국내수요에 비해 공급과잉률이

2 0 0 %에 달했고, 몇몇기업이 증설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림산업이 참여하게 되면 공급과잉이

극심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에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공급과잉 200% 시장에 원료 공급기업이 신규로 참여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원료를 구매해주지 않는다고 가공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석유화학기업으로서 해서는 아니될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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